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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일부로서 섬(도서)의 위상과 정책적 의의 

  대한민국 헌법 제 3 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섬(도서: 이하 “섬”이라 한다) 지역을 국가 영토의 필수 구성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섬 지역이 단순한 육지의 변방이 아니라 육지와 함께 국가 주권이 미치는 

공간임을 뜻하며, 그 위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 역시 다른 국민과 동등한 헌법적 권리를 

지닌 국민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섬 지역의 지리적 고립성과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은 

교육·의료·교통 등 공공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대적 

격차는 경우에 따라 절대적 격차로 고착화 되어 기존의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불이익한 상황이 완화되거나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헌법상 국토 전체에 대한 관리 책임과 더불어 국민들 사이의 지역적 불평등을 

완화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원격성(remoteness), 고립성(isolation)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섬 지역에 대하여 국가는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 

  

  국가의 이러한 지원과 배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영토 수호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 지역까지 국가의 

각종 행정작용 및 공공서비스 그리고 사회기반 및 기초생활 시설 등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하는 것은 마치 인체의 손끝, 발끝의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신체 전체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국가라는 유기체의 

건강성 및 지속가능성 유지와 전체 국토와 국민의 결속력(cohesion)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법 연구자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섬 지역 관리정책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고 지속가능성과 생태 보전이 중시되는 최근 정책의 동향, 섬 지역의 상호 

연대를 통한 경제·관광 활성화 전략 그리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목표와 기대 

효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토 전체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유인섬 정책과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짚어보고 섬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도시) 및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섬 지역 발전 

정책의 비전과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대한민국 섬 지역 관리 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현황 

  대한민국의 섬 지역 정책은 1980 년대 중반 이후 체계적인 법제 마련과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1986 년 

(구)「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정부는 약 30 여 년간 10 년 단위의 

(구)도서종합개발계획(현재: 섬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낙후된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1~4 차에 걸친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방파제, 선착장, 도로, 부잔교,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등 여러 사회기반시설이 섬 지역에 구축되었고 김·미역·전복 

등 양식업은 물론 섬 지역 농산물 특화 사업이 시행되어 어가 및 농가 소득과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개발 중심의 정책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되어 가는 

섬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하기에는 불가피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섬 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일부 작은 섬들은 무인화되고 남은 

섬들도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섬 주민 공동체가 소멸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이탈로 전통 어업·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섬 주민들은 본토 대비 생활여건의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섬 지역 개발 정책의 또 다른 한계는 법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섬들이 발생하거나 정책적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도서개발촉진법」은 물론 현행 「섬 발전 촉진법」 역시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 년이 지난 섬이나 상시 인구 10 명 미만의 섬은 개발지원 

대상(개발대상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육지와 교통 연결 이후 오히려 더 발전이 

필요한 시점 또는 지역 공동체의 소멸을 방지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 국가적 

지원이 단절되게 되는 정책적 한계가 있다. 

  

  2010 년대 후반에 들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고 그 결과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2016. 10. 06. 

의안번호: 2594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되었다. 이 

법안은 육지 연결 후 20 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주민이 1 명 이상 거주하는 섬은 계속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하여 인구가 희박한 섬에 대한 지속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발대상도서 지정 제도 자체가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 지원을 한다는 제도적 취지를 존중하여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해당 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2018 년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 섬 발전 대책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0 년에는 

(구)「도서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섬 정책의 패러다임을 개발 위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고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섬 정책 추진체계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되어 같은 해 

세계 최초의 섬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섬진흥원(Korea Islands Development Institute, 

KIDI) 설립이 결정되었고, 2021 년 10 월 08 일 목포시에 문을 열었다. 한국섬진흥원은 

그간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섬 지역 연구·지원·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섬 지역 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연구와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3. 대한민국 섬 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400 여 개의 섬이 있으며, 이 중 약 473 개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섬(2023. 12. 31. 기준. 행정안전부/한국섬진흥원)이고 나머지는 무인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 지역 정책은 정주 인구가 있는 유인섬은 행정안전부가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가 주로 관할하는 이원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섬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유인섬과 무인도서가 인접하여 하나의 생태 및 생활권을 이루는 자연적·사회적 

현실에서는 양자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법체계를 전제로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적으로 행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인섬과 무인도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의 유무로 하고 있으나 

정주의 형태, 기간, 규모 등의 구체적인 법령 또는 규칙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유인섬 및 무인도서를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법체계 및 행정조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책적 사각지대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정은 

기능적으로 구분되어 상호 소통과 보완이 이루어짐이 바람직할 것이나 섬 지역에 

대해서는 공간적 대상(유인섬, 무인도서 등)에 따른 소관 행정조직 구분형태를 취하고 

있어 해당 공간과 다른 공간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정책적 모호성 역시 

해소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유인섬과 무인도서를 

아우르는 정책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 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영해기점 유인섬(대한민국 영해 기준선의 시작점이 되는 

섬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올해의 섬”을 지정하여 해당 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에게 영토적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2023 년 

신안군 가거도를 시작으로 2024 년에는 부안군 상왕등도 그리고 2025 년에는 완도군 

여서도가 올해의 섬으로 선정되는 등 2029 년까지 7 개의 영해기점 유인섬이 

순차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 주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징적 예우이자 홍보 사업으로 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2025 년 1 월에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어 울릉도·흑산도와 같이 국토외곽에 위치한 43 개 유인섬을 

대상으로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최근 

대한민국의 섬 지역 정책은 법·제도적 기반 강화와 관련 부처의 협력적 행정 그리고 

전담 기관 설립을 통해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토 수호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4. 개발과 보전의 조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중심의 섬 정책 동향 

  과거 개발 위주의 섬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기후변화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성이 최근 섬 정책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2008 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 

소관)가 전국 무인도서의 자연생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07 년부터 실시된 전국 무인도서 기초조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섬들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토대가 되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10 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 2 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에서는 무인도서를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비전 아래 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무인도서의 자원조사 및 친환경적 활용, 안전한 탐방 인프라 구축,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적 보전 등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과거 무인도서를 방치하거나 개발의 부속물로 여기던 인식에서 탈피하여 

자연유산으로서의 무인도서를 적극 관리·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이라 평가된다. 

  

  국제적으로도 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섬을 보유한 해양강국들은 법제도 정비를 통해 섬 생태계 보호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중국은 2009 년 「해도보호법」을 제정(2010 년 시행)하여 

난개발로 훼손되던 해양 도서를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기 위한 종합적 법체계를 

마련했다. 이 법은 도서 생태계의 보호와 “특수목적섬(영해기점섬, 국방목적섬, 

해양자연보호구역지정섬”의 지정·관리 등을 규정하여, 섬 지역 환경 파괴가 국가의 

해양권익까지 위협하게 된 상황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후 중국은 

무인도서 이용 허가제, 섬 지역 개발 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연안 섬 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1953 년 「이도진흥법」을 제정하여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 개발을 

추진했지만 근래 들어서는 개발과 안보를 겸한 접근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2016 년 일본은 영해기선 유인섬 주민 공동체 유지와 생활기반 강화를 위하여 

「유인국경이도법」을 시행하여 국경에 위치한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지원, 교통비 보조, 

항만 정비, 정부 기관 시설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인구 

감소로 섬이 무인화되어 일본의 영해·EEZ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국경섬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영토 수호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섬 지역 영토 수호의 가치가 섬 정책에 반영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국 스코틀랜드는 2018 년 「섬법(Islands (Scotland) Act 2018)」을 제정하여 

섬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지속가능 발전을 법제화 한 선진적 모델로 평가된다. 이 

법은 스코틀랜드 정부로 하여금 전국 섬 계획(National Islands Plan)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Island Communities Impact Assessment)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를 통해 섬 

지역 인구 증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환경복지, 교통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 에너지 

부족 완화 등 13 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이 국토의 주변부로 소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유지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국외 법·정책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섬 지역의 원격성, 고립성으로 인한 취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국가적으로 가치가 큰 공간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법·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도 2020 년 법 개정을 통해 섬 정책의 기본 이념에 환경과 지속 발전을 

명문화하였으며 8 월 8 일을 “섬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 인식 제고와 섬 문화 보전에 

나서고 있다. 



 

 

5. 섬 지역의 경제 발전 및 관광 활성화 전략 

  섬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와 관광 활성화는 섬 정책에서 전통적이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과거에는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양식, 어항 개발, 

소규모 농업 등의 진흥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관광산업과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섬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이 두드러진다. 섬은 해양경관과 생태, 독특한 생활문화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어 이들을 조화롭게 활용하면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 향상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연륙교(다리)와 연도교(방파제 연결로) 

건설이 여러 섬 지역에서 신속히 추진되어 섬과 육지를 잇는 교통망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 결과 섬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 물류비가 절감되는 경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아직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에 대해서는 해상교통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여객선 및 도선 등의 공영제를 통해 섬 주민 여객선 및 

도선 등의 운임 할인 및 생활필수품 물류비 보조를 시행하여 섬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노후 여객선 대형화 및 안전설비 투자로 섬 접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 제고 정책은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동시에 

노려 섬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광 측면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매력을 알리고 방문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 년부터 매년 여행하기 좋은 

섬들을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정된 섬에 대하여 홍보와 

관광편의 개선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섬별로 특색있는 테마를 발굴하고 마을환경 개선,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표적 소외섬이었던 

신안군의 작은 섬들이 예술과 생태 관광지로 부상한 사례(퍼플섬으로 유명해진 

반월·박지도 등)가 주목받고 있다.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자원 관리도 중요하다. 최근 

일부 섬 지역에서는 주민 공동체가 관광해설사, 체험마을 운영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처리, 생태계 보호 

조례를 마련하는 곳도 있다. 이는 섬 지역 관광 개발이 단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섬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은 관광 외에도 지역 특산자원 산업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섬마다 고유한 농·수산물, 해조류, 소금, 약초 등이 풍부하여 

이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하거나 6 차 산업화(생산-가공-체험(서비스) 결합)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안 천일염의 명품화, 완도 해조류 바이오산업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활용한 신산업으로 해양에너지 및 바이오산업, 

해양심층수 산업, 해상풍력 발전 등이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역을 

탄소중립 에너지 섬으로 전환하는 계획(Carbon Free Island 2030)을 실행 중이며, 

울릉도도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및 100 만 

관광섬을 목표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상북도, 울릉군과 민간기업이 협약을 

맺은 울릉도 그린 아일랜드 사업은 청년이 돌아오는 섬(Ulleung, Island for Youth), 

친환경 섬, 연간 관광객 100 만 명 유치, 경제도시형 섬 등 네 가지 전략을 내세워 

섬의 사회·경제·환경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혁신 

전략도 섬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지원과 맞물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섬 지역의 거리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수단으로 원격근무, 

원격의료, 전자상거래 등의 활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섬마을까지 광대역 인터넷망을 확충하고 ICT 마을방송,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외부 

인력의 섬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구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주요 목표와 기대 효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섬 박람회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박람회는 2012 년 여수세계박람회(EXPO) 이후 여수가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며 준비 중인 국제 행사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 아래 섬의 

가치와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6년 7월 17일부터 31일간 

여수 돌산 진모지구를 주행사장으로, 금오도·개도 등 여수 인근 섬 전역을 무대로 

펼쳐질 본 박람회에는 30 여 개국이 참가하고 200 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하며 총사업비 212 억 원(연계사업 포함 최대 

1,000 억 원 규모)이 투입되는 이 박람회는 비록 등록엑스포와 같은 공인 박람회는 

아니나 6,000 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4,000 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지역경제와 관광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조감도(안)> 

 

출처 : 여수시청(거북선여수)(http://news.yeosu.go.kr) 

  

  여수 세계섬박람회의 주요 목표는 섬의 무한한 미래가치 발견이며 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섬의 자연·문화·미래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박람회 주제관은 “바다의 무한한 가치”, “바다와 인류를 잇는 섬”, 

“섬이 꿈꾸는 미래”라는 세 가지 스토리 라인을 따라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이머시브 미디어 터널 형태로 꾸며질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몰입형 미디어를 통해 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 부제관들도 섬 생태관, 

섬 문화관, 섬 미래관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섬의 환경, 생활문화, 혁신기술을 

조망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람회에서는 미래 교통수단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는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탑승 체험과 드론을 활용한 섬 

물품배송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행사가 대표적이다. 이는 섬이라는 전통적인 

공간에 첨단 미래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섬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여수시의 모든 섬을 “박람회장화” 한다는 

개념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즉 공식 행사장은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등으로 

한정되지만, 박람회 기간에는 여수에 산재한 300 여 개의 크고 작은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시장이자 관광지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섬들 간 

연계교통(연안 크루즈 운항 등)과 섬마을 숙박·체험 연계 프로그램(섬 캠핑, 트래킹 

코스, 섬 예술로드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방문객들이 다양한 섬을 탐방하며 각 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산형 박람회 모델은 특정 부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전체에 경제효과를 확산시키며, 섬 주민들도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2026 년은 마침 여수~고흥 간 섬들을 연결하는 총 11 개의 연륙·연도교가 전면 

개통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박람회 개최를 통해 섬 접근성 제고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섬 박람회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소외된 섬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여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박람회가 단순히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될 전략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여수시는 박람회 

추진을 계기로 섬 지역 도로, 선착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섬 

주민의 숙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지원단 출범을 통해 

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섬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장기적 섬 발전 유산(legacy)을 

남기기 위한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선 

대한민국이 다도해 국가로서 세계 섬 정책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박람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섬 관련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은 섬 지역 기후변화, 

관광산업, 해양생태 보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제 콘퍼런스와 교류의 장을 열고 

서로의 섬 지역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혁신 사례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차 국제 섬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속 공동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박람회 개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무형의 성과가 될 것이다. 또한 

대중적으로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들을 홍보하여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청년들에게는 고용창출과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할 수 있다. 약 2 개월에 걸친 이번 박람회는 약 6,000 명의 일자리와 4 천억 

원대의 생산 유발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코로나 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 박람회에서 선보일 각종 신기술과 

아이디어(예: UAM 활용 물류, 친환경 부표·해양쓰레기 예술품 전시 등)는 향후 섬 지역 

정책의 혁신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의미있는 영감을 줄 것이다. 

 

 

7. 정리: 섬의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섬 지역은 대한민국 국토의 일부이자 바다를 통해 미래로 뻗어나가는 전진기지이다.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섬 지역은 영토의 변방이자 동시에 영토의 시작점이기도 한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영토로서 섬 지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섬 주민들이 국민으로서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섬 지역 정책은 과거 무관심 또는 개발 

위주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연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섬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된 성과도 

있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섬 지역 관련 법령 제·개정, 세계 최초 섬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섬진흥원 출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세계 최초 국가 차원에서 제정된 섬의 날(매년 8 월 8 일) 

등은 섬 지역에 대한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었다. 

  

  이제 섬 지역 정책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두 축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통하여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섬 지역의 환경과 정체성이 훼손되어서는 장기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과 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섬 지역의 특성상 섬과 섬 그리고 섬과 바다 

그리고 육지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섬, 바다와 미래를 잇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섬 

지역의 역할이 기대된다. 동시에 섬 지역 주민이 육지와 균등한 기본 서비스를 받고 

차별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복지·교육 투자에 국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 그리고 

연대와협력이라는 새로운 섬 지역 정책의 방향성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섬의 무한한 

잠재력을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다. 본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견인하여 섬 지역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각국과 교류를 확대하여 섬 문제의 글로벌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 섬 정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비전도 현실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섬 지역 정책은 변방을 배려하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필수 정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체의 손끝, 발끝까지 혈액 

순환이 원활해야 우리 몸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변방의 섬 지역 구석구석까지 국가의 재정과 행정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어야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 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섬이 지닌 풍부한 가능성이 꽃필 때, 비로소 섬 지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섬 지역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과 범사회적 연대를 통해 “섬과 사람, 바다와 미래를 잇는” 담대한 

도전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분야: 기타] 

2025년 “세계 해양의 날” 및 “전국 해양 홍보일” 주간 행사 하이난에서 

개최 

게시일: 2025-06-12     출 처: www.mnr.gov.cn 

                                                                                  

 

  6 월 8 일, “해양 생태계 보호,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주제로 한 

2025 년“세계 해양의 날” 및 “전국 해양 홍보일” 주간 행사가 하이난(해남, 海南) 성 

하이커우(해구, 海口) 시에서 열렸다. 자연자원부, 하이난 성 정부 관계자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해주었다. 

  

  이번 행사는 자연자원부와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현장에서 <2025 

중국 해양 경제 발전 지수>, <2024 년 중국 해양 생태 경보 모니터링 공보>, <2025 년 

해양 생태 보호·복원 대표 사례>가 발표되었다. 

  

  하이난성 해양청, 랴오닝(요녕, 辽宁) 성 자연자원청, 산둥(산동, 山东) 성 해양국, 

저장(절강, 浙江) 성 자연자원청, 광둥 (광동, 广东) 성 자연자원청 담당자들은 심해 

과학기술, 해양 생태 보호·복원, 해양 과학기술 혁신, 해양 자원 고효율 이용, 해양 

산업 발전 등 주제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이날 "남중국해 지역 해일 경보 센터(하이난)"와 "국가 해양 종합 실험장(심해)"이 

정식 가동을 시작했으며, 제 15회 전국 해양 지식 경연 대회도 시작됐다. 

  

  또한, 중국이 자체적으로 건조한 첫 극지 과학 탐사 쇄빙선인 “쉐롱(설룡, 

雪龙)2호”가 최근 중국 제 41차 남극 과학 탐사 임무를 마치고 하이커우에 도착했으며, 

해양의 날을 맞아 5 일간의 일반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해양 문화와 문학 연계 행사, 

해양 주제 사진 전시회, 전국 해변 정화 공익 활동 및 "아름다운 해안" 청년 선행 활동, 

자연 보호 공익 세미나 등 부대 행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Key words: “세계 해양의 날”,  “전국 해양 홍보일”, 하이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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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 

2025 중국 해양경제 발전 지수 발표 

게시일: 2025-06-12     출 처: www.mnr.gov.cn 

                                                                                  

  6월 8일, 《2025 중국 해양경제 발전 지수》가 발표되었다. 이 지수는 2024년 중국 

해양경제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량 평가한 것으로, 발전 규모와 효익, 구조 

최적화와 업그레이드, 자원 절약과 이용, 대외 경제와 무역, 민생 보장과 개선 등 5 개 

분야를 포괄하며, 기준 연도를 2015년(지수 값 100)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지수에 따르면, 2024 년 중국 해양경제 발전 지수는 125.2 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해양경제의 강한 성장세와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분야별 현황 

● 발전 규모와 효익 지수는 125.2 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해양경제 총량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고 발전 효익이 회복세를 보였다. 

  

● 구조 최적화와 업그레이드 지수는 131.0 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해양 신흥 

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7.2% 증가했고, 해양 제조업 부가가치는 3.2 조 위안으로 

해양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해양 신흥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되며, 과학 기술 혁신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었고, 금융 지원이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내었다. 

  

● 자원 절약과 이용 지수는 121.5 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2024 년 전국적으로 

새로 승인된 해양 및 도서 이용 사업 건수와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70.0%, 6.9% 

증가했으며, 원자력, 석유 가스, 해상 풍력 등 주요 사업의 해양·도서 이용 수요를 

효과적으로 보장하였다. 해양 자원의 절약적·집약적 이용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자원 개발 이용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 대외 경제와 무역 지수는 121.3 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해운 수출입 총액, 

국제 항선 컨테이너 처리량, 선박 수출 금액 등 여러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양 분야 대외 경제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고수준 대외 개방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민생 보장과 개선 지수는 125.7 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해안 공간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해양 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며, 민생 보장과 개선이 

탄탄하게 추진되었다. 

  

  이번 지수는 중국 해양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품질 발전 추세를 보여주며, 해양 

강국 건설의 중요한 진전을 반영하고 있다. 

 

[Key words: 중국, 해양경제, 발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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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제 8차 중-태 해양협력 공동위원회 태국에서 개최 

게시일: 2025-06-12     출 처: www.mnr.gov.cn 

                                                                                  

  2025 년 5 월 21 일, 제 8 차 중-태 해양협력 공동위원회 회의가 태국에서 열렸다. 

중국과 태국 자연자원 부문 관계자 등 40 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국 자연자원부 

부부장이자 국가해양국 국장인 쑨수셴(손서현, 孙书贤)이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회의는 중국 자연자원부 국제협력사 사장 천단홍(陈丹红)과 태국 자연자원환경부 차관 

Oranuj Lorphensri가 공동 의장으로 진행했다. 

  

  쑨수셴 부부장은 축사에서 중-태 기후 및 해양 생태계 공동연구실(이하 ‘중-태 

공동연구실’)을 통해 양국 과학자들이 공동 관측·연구, 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며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개발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해양 과학 연구 협력과 지역 해양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연구 성과를 해양 거버넌스에 적용하고, 

중-태 공동연구실을 개방적·다분야·다국가 참여형 지역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중-태 공동연구실의 2 년간 업무 보고 및 향후 계획 검토, 9 개 핵심 

프로젝트 및 세부 과제 진행 상황 심의, 해양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신규 사업 개발 

협의, 향후 협력 방향 및 중점 과제 논의 등 주요 업무를 진행하였다. 

  

  중-태 공동연구실은 2013 년 설립되었으며, 중국 제 1 해양연구소와 태국 푸켓 

해양생물센터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공동 해양 조사, 협력 연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양 재난 예방, 생태 보호·복원, 해양 공간 계획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2025 년은 중-태 수교 50 주년, 즉 "중-태 우호의 황금 50 년"으로, 이를 기념해 

양국 자연자원 부처는 "중-태 해양협력의 달"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제 9 차 

중국-동남아시아 국가 해양협력 포럼 및 중-태 해양협력 성과 전시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중-태 해양협력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 해양 거버넌스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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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실] 

[본문 URL: https://www.fio.org.cn/news/news-detail-13807.htm] 

[분야: 해양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 

PEMSEA 블루카본 기술 연구팀 제 2차 회의 개최 

게시일: 2025-06-12     출 처: www.iziran.net 

                                                                                  

  2025 년 6 월 5 일~6 일, 중국 자연자원부 해양재해저감센터와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 

협력기구(PEMSEA)가 공동 주최한 PEMSEA 블루카본(Blue Carbon) 기술 연구팀 

제 2 차 회의가 중국 하이난(해남, 海南)성 하이커우(해구, 海口)시에서 열렸다.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캐나다 및 PEMSEA 사무국 

등에서 약 60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동아시아해 지역은 맹그로브(30%↑), 잘피림(20%↑), 염습지 등 풍부한 블루카본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생태계의 탄소 흡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보호·복원하며 관리하는 것은 각 국의 파리협약 및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 또한 동아시아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회의는 주로 블루카본 생태계 분포 및 질적 현황, 탄소 저장량 조사 현황, 지역 

블루카본 계측 방법론, 인증 시스템 및 시장화 로드맵 등 내용에 대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중국 과학자들은 "동아시아해 블루카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으며,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2025~2026 년 연구팀 계획을 수립하고, 블루카본 계측 방법론 및 인증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보완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2025 년 7 월 제 17 차 동아시아해 파트너십 

이사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해 지역의 블루카본 생태계 이해를 심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블루카본 시장화와 국제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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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해양정책 및 제도] 

중국 제 1해양연구소, UN 해양회의에서 혁신적 해양 거버넌스 도구 발표 

게시일: 2025-06-12     출 처: www.fio.org.cn 

                                                                                  

  2025 년 6 월 7 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 3 차 유엔 해양회의 특별 회의("해수면 

상승 및 연안대 복원력 연합 정상회의")에서 중국 제 1 해양연구소(FIO)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연안 도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 솔루션 툴킷(COAST)"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 툴킷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연안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적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된 혁신적인 해양 거버넌스 도구로, 전 

세계 해양 도시의 의사 결정자들에게 과학 기반의 해양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바다는 지구 생명의 근원으로 오랫동안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열량 축적, 인간의 생태 환경 

파괴 및 자원의 과도한 개발, 점점 더 심해지는 해양 재해 등으로 인해 해양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유엔이 제안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과학 10 년(해양 10 년)"에서는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가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해양 10년"은 해양 과학을 단순한 연구에서 거버넌스를 위한 과학적 솔루션 

제공으로 전환하고, 과학에 기반한 해양 거버넌스 툴킷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해양 10 년" 해양과 기후 협력 센터(DCC-OCC)와 "해양 

10 년"-해양과 기후 완벽 연계 예측 시스템(OSF) 국제 대형 과학 프로그램이 다국적 

연구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COAST 가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COAST 는 공동 

설계-공동 개발-공동 수혜 방식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최종 

목표는 해양 과학 연구가 대중과 정책 결정자에게 빠르고 완벽하게 연계한 지식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과 정책 결정자에게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다양한 해양 관리 활동에 과학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히 

해양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직면한 일련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COAST 의 성공적인 개발은 일련의 이론적 돌파와 기술 혁신의 결과물이다. 중국 

연구팀은 난류 이론의 독창적 돌파와 해양 관측 기술의 혁신을 통해 지능형 해양 

거버넌스 툴킷 개발에 핵심적인 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Key words: 중국 제 1해양연구소, UN 해양회의, 연안 도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 솔루션 툴킷(COAST)] 

[본문 URL: https://www.fio.org.cn/news/news-detail-13828.htm] 

 

 

 

 

 

 

 

 

 

 

  COAST 는 6 대 핵심 모듈과 24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기후 

조기경보, 해양 항행 안전, 연안 생태 건강, 해안대 통합 관리, 블루 이코노미 지원, 

해양 소양(海洋素养) 등 해양 도시 지속가능 발전의 주요 분야를 포괄한다. 이 툴킷은 

해양 빅데이터, 첨단 수치 모델, 인공지능(AI) 기술 및 역량 구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연안 도시의 최종 사용자와 정책 결정자에게 해양 재난, 생태 건강, 어업 자원, 해양 

교육 등에 관한 시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COAST 툴킷의 확대 적용은 해상 실크로드와 해양 강국 건설에 과학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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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중국 과학연구 대표단, 인도네시아에서 중-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 성과전 

참가 및 협력 교류 진행 

게시일: 2025-06-12     출 처: www.fio.org.cn 

                                                                                  

  5 월 24 일부터 27 일까지, 중국 제 1 해양연구소(FIO) 당위원회 서기 겸 부소장 

웨이저쉰(위택훈, 魏泽勋)을 단장으로 한 과학연구 대표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중-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 성과전에 참가하고 양국 정상에게 협력 성과를 

보고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해양인력개발국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 소속 지구과학해양연구소 및 생명과학 

환경연구소를 방문했다. 

  

  올해는 중-인도네시아 수교 75 주년이자 해양 분야 협력 20 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중국 자연자원부와 인도네시아 해양 관련 부처는 "중-인도네시아 해양협력의 달"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5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성과전에는 리창(이강, 李强) 중국 

총리와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웨이저쉰 부소장은 양국 정상에게 

중-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 협력 성과를 보고하고, GNSS 해양 부표, 실시간 통신 

잠수정 관측 시스템, 해양 포유류 수중 감지 시스템 등 주요 전시 모델을 소개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해양과학 협력 성과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대표단은 BRIN 지구과학해양연구소(ROESM)를 방문해 지난해 진행된 7 개 공동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중-인도네시아 해양기후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과 "해양협력의 달" 행사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BRIN 

생명과학환경연구소와는 2024 년 말 공동으로  채집한 생물 샘플에 대한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다. 

  

  5월 27일, FIO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해양인력개발국은 해양 관측 및 역량 강화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해양 관측과 역량 강화 관련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측은 해양 모니터링·예측 기술, 생태 보호, 심해 조사,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중-인도네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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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URL: https://www.fio.org.cn/news/news-detail-138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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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북서태평양 기후변화 추세 워크숍 개최

일시 및 장소 2025.06.04.(수) / 중국 우한

참석자(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제1해양연구소, 중국국가해양환경예보센터, 중국지질대학, 베이징

사범대학, 한중센터 등 6개 기관 25명 참석 

주요내용

 ◯ 행사개요

  - 일자/장소 : 2025.06.04.(수) / Holiday Inn Express Wuhan East Lake

  -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제1해양연구소, 한중센터

  - 한중 연구자 총 15명 발표 및 종합토론

 ◯ 주요일정

구분 주요내용

09:00∼09:10
∘환영사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공동소장 란시앙빈

09:10∼10:30

∘발표 1.(Heeseok Jung) Future Projections of SST and Surface Chlorophyll in
Korean Waters Simulated by the KRCM Model: Seasonal Differences

∘발표 2.(Xuan Li) The variations of Changjiang Diluted Water in the East China
Sea during summer of 2015 to 2021

∘발표 3.(Dongliang Yuan) Ocean circulation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and its carbon burial effects

∘발표 4.(Minkyoung Bang) Potential habitat distribution of yellow croaker (Larimichthys
polyactis) in Korean waters: past and future

10:30∼10:50 ∘Group Photo & Coffee break

10:50∼12:10

∘발표 5.(Yong Sun Kim) The meridional convergence of Southern Hemisphere
supergyre onto the 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and Tasman leakage

∘발표 6.(Haiyan Wang) Vertical variations of marine heatwaves in China coastal
seas during 1993-2023

∘발표 7.(Wonkeun Choi) Characteristics of Marine Heatwaves in Korean Waters:
The Stronger are Lasting Longer

∘발표 8.(Yuanlin Wang) Assessment of the Marine Heatwaves Prediction

Performance of the Short-term Climate Prediction System FIO-CPS v2.0

12:10∼14:00 ∘Lunch

14:00∼15:20

∘발표 9.(Eunhee Gil) Seasonal Variability of Tropical Cyclone Activity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A Pointwise Approach

∘발표 10.(Xiaodan Yang) Impact of sea surface temperature diurnal amplitude on
ENSO simulations

∘발표 11.(Hui Liu) Interannual Variability of the Bering Strait Inflow and

associated Driving Mechanisms



∘발표 12.(Rongrong Pan) Nonmonotonic changes and poleward shift of Arctic

air-sea CO2 flux in a warming climate

15:20∼15:40 ∘Coffee break

15:40∼16:40

∘발표 13.(Xingtian Che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Haotian"

Meteorological data-driven Model

∘발표 14.(Euihyun Jung) AI-based modeling of sea surface temperature: A study

incorporating observational data

∘발표 15.(Hongchao Qu) Fourier Neural Operator for Downscaling: A novel

framework for high-resolution ocean simulation

16:40∼17:10 ∘종합토론

17:10∼17:20
∘폐회사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공동소장 강길모

비고

<한중센터 란시앙빈 공동소장 환영사> <워크숍 발표장면 1>

<워크숍 발표장면 2> <한중센터 강길모 공동소장 폐회사>

<단체사진>



한중 도서관리 연구과제 기술회의 및 공동워크숍 개최

일시 및 장소 2025.05.12(월)/중국 칭다오, 05.14(수)/중국 옌타이

참석자(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제1해양연구소, 옌타이시 창도현 자연자원국 해양개발과 등 3개 

기관 16명

주요내용

 ◯ 기술회의

  - 일자/장소 : 2025.5.12(월) / 중국제1해양연구소 연안관리연구센터 회의실

  - 참석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제1해양연구소 등 2개 기관 10명

  - 주요내용

   · 도서생태계 평가지표 및 항목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도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 한중 도서관리 법률, 정책, 기술지침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교환 방안 논의

   · 5.13일∼5.14일 중국 시범도서 창도 현장방문 및 워크숍 개최 합의

   · 9월 중순, 중국 연구진 한국 방문 및 공동워크숍 개최(섬 생태계평가) 합의

※ 한국 시범도서 지역을 제주도에서 독도로 변경 합의 

   · 도서관리 양자 및 다자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사회에서 도서관리 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

 

 ◯ 공동워크숍

  - 일자/장소 : 2025.5.14(수) / 산동성 옌타이시 창도현 자원자원국 해양개발과

  - 참석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제1해양연구소, 옌타이시 창도현 자연자원국 해양개발과 

등 3개 기관 6명

  - 워크숍 주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서관리 정책연구

  - 주제발표

   · (FIO Wang Jing) 한중 도서보호 및 관리계획에 관한 핵심기술 협력연구 소개

   · (FIO Li Baoshi) 중국의 도서보호 및 관리계획에 관한 기술개발

   · (창도현 자원자원국 Li Wenqing) 산동성 옌타이시 창도현 도서보호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 (창도현 자원자원국 Sun Peng) 창도현 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 (창도현 경제개발국 Li Huihui) 창도현 탄소 제로 섬(Carbon Free Island) 조성 계획 

및 이행 현황

   · (KIOST 김은환) 한국의 도서관리 및 정책 추진 현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무인도서 

관리를 중심으로-



비고

 

<5.12일 기술회의>

 

<5.14일 공동워크숍>



 

 

[기타 중국 소식/동향] 

“기타 중국 소식/동향”은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외의 중국 내 여타 협력 거점 등을 통해 수집/배포한 중국의 해양 

혹은 과학기술 등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소유 권한은 해당 기관에 있으므로, 내용 열람 

및 활용 등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출처 명시 필수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  

▶ 中, 기후대응 ‘표준체계’ 수립, 범부처 총동원 체제로 탄소중립 가속화 

https://www.kostec.re.kr/policy_trends/view/id/38216#u 

▶ 중국 과기부, SCI보다 자국 저널 우선? 

https://www.kostec.re.kr/policy_trends/view/id/38215#u 

▶ 중국 2024년도 생태환경 10대 과학기술 성과 공식 발표 

https://www.kostec.re.kr/policy_trends/view/id/38213#u 

▶ 2025년 중국 과기 국제협력 총정리, 바이오, 에너지, IT가 우선 순위 

https://www.kostec.re.kr/policy_trends/view/id/38223#u 

▶ 일대일로 과기 외교 본격화…中, 80개국과 정부 간 과학기술 협력 

https://www.kostec.re.kr/policy_trends/view/id/38221#u 

 

 

 

https://www.kostec.re.kr/policy_trends/view/id/38216#u
https://www.kostec.re.kr/policy_trends/view/id/38215#u
https://www.kostec.re.kr/policy_trends/view/id/38213#u
https://www.kostec.re.kr/policy_trends/view/id/38223#u
https://www.kostec.re.kr/policy_trends/view/id/3822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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